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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how Northeast Asia(Korea, China, Taiwan, Japan) supervise 

herbal formulas in their pharmacopoeia.

Methods : We compared items, formula's effects, formulations, etc and analyzed common formulas among 

Northeast Asia`s herbal pharmacopoeia (Korea(2010), China(2010), Taiwan(2013), Japan(16th Edition), drugs in 

Japan OTC Drugs (2007-2008))

Results : The Korean Pharmacopoeia, the Korean Herbal Pharmacopoeia, Taiwan herbal pharmacopoeia, the 

japanese pharmacopoeia, drugs in Japan OTC drugs and pharmacopoeia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ve 5, 

251, 200, 20, 294, 1059 formulas, respectively. In comparison of pharmacopoeia`s test item, Korea and Japan has 

many similarity, for example, not refer to the effect of formulas. Korea and China have many inspection test of 

formulations in pharmacopoeia. Each country has differences in ratio of efficacy categories. For example, China 

especially has a higher ratio of formulas that regulate the blood and Korea has higher ratio of formulas that calm 

the spirit and open the sensory orifices than those of other 3 countries. There are 17 common formulas among 

the 4 countries and 43 common formulas among Korea, Taiwan and Japan. Comparing dosage forms, Korea, Japan, 

Drugs In Japan OTC drugs, Taiwan, China uses 4, 2, 14, 3, 21 formulations, respectively.

Conclusions : China has many formulations and new formulas. Taiwan and Japan supervised formulas only selected 

by the authorities. However, Korean pharmacopoeia has similar form with Japan and need to add more formulas on 

demand and new formulations.

Key words : Herbal formula, Pharmacopoeia, Globalization

서 론1)

동북아시아 한, 중, 일, 대만은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보건

의료 체계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나라로 공통적으로 한약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약

전에 한약재와 일부 한약제제를 수록하고 있으나, 동북아 4개

국의 약전이 모두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약전들을 비교한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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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약재 관련 연구들이 있다. 한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포함

한 동북아 각국(중국, 일본, 북한, 대만)의 약전 구성내용 및 

수재한약재 품목을 비교 조사한 연구가 있다1). 이 연구에서는 

동북아 각국의 약전에 수록된 한약재의 품목 수, 공통 수재 

한약재의 종류, 수재된 수치 한약재의 현황, 규격기준항목의 

차이와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

서는, 산초라는 한약재의 이물허용치를 비교연구하기 위하여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대만, 베트남 6개국의 현행 약전에

서 산초의 규격 기준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한국 약전의 산초 이물허용치를 개정할 것을 권하였다2). 또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약전에 공통 수재된 150종의 한약재

에 관한 조사내용의 연구도 있다3).

또한 한약의 표준화 노력의 일환으로 아시아권에서 한약재의 

기원, 기준 등의 표준을 만들기 위한 한약규격의 국제화포럼

(FHH : Forum on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와 

같은 국제 포럼이 2001년 처음 열리기도 했다. 한약규격국제

화포럼(FHH)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HO/WPRO) 

국가 중 전통의약을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7개 국가(한

국, 중국,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약(생약)의 기원, 기준·규격 등의 국제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력회의이다4).

이와 같이 한약(생약)재의 각국 약전의 비교와 표준생약을 

만들려는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각국 약전에 수록된 

제제들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 논문은 없었다. 한약제제의 경

우, 나라별로 주로 사용하는 제제의 종류가 차이가 있으며 같

은 한자명칭의 제제라도 표준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영

문명칭이나 규격을 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약

제제를 수록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와 인접한 동북아 4국의 

약전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의약품으로서 한약제제의 관리와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약전에 수록된 제제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4개국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의 최근 개정된 약전의 한약제제들을 

연구하여 수록제제들을 비교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각국 약전의 항목비교

한국5), 중국6), 대만7), 일본8)의 약전에 있는 제제들의 항목

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번호를 매긴 후 그 항목들을 각 약전

의 공통되는 항목끼리 분류하였다.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약전에 수록된 제제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일

본 약국방(일본약전)과 일본의약품집(일반용)9)과 을 각각 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한국의 경우 기준규격에 해당하는 대한민

국약전 제 11개정(KP 11, 이후 대한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이후 한약규격집)10)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2. 방제 효능 분류와 분포 비교

방제의 효능은 한약학과 교과서인 영림사 방제학11) 교과서

에서 나온 분류 21개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중국의 경우 중국

약전의 성방제제화단미제제(成方制剂和单味制剂)의 공효 및 

주치 부분을, 대만의 경우 중화중약전의 중약기준방 200방의 

효능을 참조하였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약전에 효능효과 부분

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본의 경우 일반용한방제제승인

기준의 효능·효과 부분을 참조하였고,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약전과 한약(생약)규격집의 제제들을 구성약재와 영림사 방제

학 교과서의 공효 및 주치 부분을 참조하여 방제학 교과서(영

림사 저)의 해당분류에 귀속시켰다.

각 범주에 포함된 방제 개수를 셀 때 같은 약재로 구성되

어 있으나 다른 제형으로 제조되는 경우는 같은 방제로 간주

하였다.

3. 각국 공통방제 분석

한국, 중국, 대만, 일본 4개국의 제제들을 비교하여 4개국

(한국, 중국, 대만, 일본), 3개국(대만 중국 일본 / 대만 한국 

일본/대만 한국 중국/한국 중국 일본)으로 공통되는 방제를 

정리하였다. 또한 한국을 기준으로 2개국(한국 중국 / 한국 대

만 / 한국 일본)도 정리 하였다. 방제명은 비슷하나 다른 약재

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제로 간주하였다.

4. 제형 비교

방제의 제형은 대한약전과 한약규격집의 제제들과, 중국 약

전 1부의 성방제제화단미제제(成方制剂和单味制剂), 일본 약

국방과 일본의약품집(일반용)의 의약품 각조를 참조하였다. 대

만중약전에서는 제형 부분이 없어 제외하였다.

결 과

일본약국방 16개정에는 생약(한약재)을 이용한 한방약으로 

단미제, 산제, 혼합제제, 엑스제제등 264종의 품목이 등재되

어 있으나 한약처방을 이용한 제제는 20종에 불과하며 효능

효과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최근 일반용 한방제제승인기준 

「一般用漢方製剤承認基準」（新基準）이 2012년 8월 후생

노동성 의약식품국에서 개정 반포되어 일반용 한방제제 처방

이 294처방으로 확대되었다12). 여기에는 294처방의 명칭, 성

분·분량, 용법·용량, 효능·효과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참

고로 하였다.

대만은 중화민국약전외에 중화중약전이 별도로 있다. 중화

중약전의 내용은 본문과 부록, 두 부분으로 나뉜다. 본문에는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법정 중약재를 기록하였고 

부록에는 일반적 물리성질 측정법, 감별시험법, 검사법 및 함

량 측정법, 생약검사법, 시약과 용액, 실험과 측정 시 사용한 

기구 및 200개의 중약 기본처방 명칭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이 200개의 중약기본처방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중국약전 2010년판 1부에 성방 및 단미제제를 수

록하고 있는데 총 1059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약전(KP) 11개정에 수재된 처방은 가

미소요산엑스과립 등의 5품목이며 2012년 「대한약전외 의약

품 기준」 의약품각조 중 한약(생약) 및 그 제제를 이동하여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이하 한약규격집) 4개정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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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보험제제)에 수재하였는데 이 한약제제중 처방에 기원한 

품목은 2부에는 215품목, 3부에는 56품목이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중복을 제외하면 총 251개의 제제가 수재되어 있었

으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1.각국 약전의 수재항목 비교

각국 약전의 제제각조의 항목 비교는 표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of each item of herbal formula in four 
countries' pharmacopoeia

The korean 
Pharmacopoeia(11th 

edition) and The 
korean Herbal 

Pharmacopoeia 4th 
edition

Pharmacopoeia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aiwan Herbal 
Pharmacopoeia

The Japanese 
pharmacopoeia 16th 

edition

Drugs In Japan 
OTC DRUGS 

Formula name Formula name
Prescription  

name
Formula name

Formula name 
(pharmaceuticals)

1. Source

1. Regulation etc. 
(Classification)

1. Procedure (Including 
ingredient)

1. Ingredient
2. Procedure

(Ingredient)

3. Ingredient 
(Including  
Additive)

2. Procedure 1. Procedure 2. Dosage form

2. Description
3. Description 

(Property and 
Flavor)

2. Description

7. Actions & 
Indications

3. Actions
4. Indications

4. Actions & 
Indications

3. Identification 4. Identification 3. Identification  

4. pH
5. specific gravity 

(Solutions)
6. Purity(Heavy metals, 

Pesticide Residues)
7. Loss on Drying
8. Ash(Acid-insoluble 

Ash)
9. Extract Content 

(Essential Oil 
Content)

10. Disintegration Test
11. Mass deviatuon 

Test
12. Particle Size 

Distribution Test
13. Uniformity of 

Dosage Units
14. Microbial Limit

5. Other 
requirements 
(appendix)

4. Purity
5. Loss on Drying
6. Ash(Acid-insoluble 

Ash)
7. Extract Content 

(Essential Oil 
Content)

15. Assay 6. Assay 8. Assay

8. Administration 
and dosage

5. Administration 
and dosage

9. Strength 6. Packing etc

16. Containers and 
Storage

10. Storage 9. Storage

11. Precautions 
and Warning

7. Remarks

대만 중화중약전의 경우 중요처방 200종이 수록되어 있는 

관계로 제제에 있어서 검사법이나 정량법등의 항목이 없었다. 

대한민국약전 또는 한약규격집에는 각 제제마다 제형에 대한 

검사 항목이 존재하였으나 중화인민공화국약전의 경우 제형에 

대한 검사 항목이 부록부분13)에 존재하였다. 중국약전 부록 1

의 제형별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환제(丸剂) : 수분(水分), 중량차이(重量差异), 포장량차이(装
量差异), 포장량(장량(装量)), 용해시간(溶散时限), 미생물한

도(微生物限度)

2) 산제(散剂) : 입도(粒度), 외형균일도(外观均匀度), 수분(水

分), 포장량차이(装量差异), 장량(装量), 무균(无菌), 미생

물한도(微生物限度)

3) 과립제(颗粒剂) : 입도(粒度), 수분(水分), 용화성(溶化性), 포

장량차이(装量差异), 장량(装量), 미생물한도(微生物限度)

4) 편제(片剂) : 중량차이(重量差异), 붕해시간(崩解时限), 발포

량(发泡量), 미생물한도(微生物限度)

5) 정제(锭剂) : 중량차이(重量差异), 미생물한도(微生物限度)

6) 교제(胶剂) : 수분(水分), 미생물한도(微生物限度)

7) 시럽제(당장제: 糖浆剂) : 장량(装量), 미생물한도(微生物限度)

8) 첩고제(贴膏剂) : 함고량(含膏量), 내열성(耐热性), 부형성(赋
形性), 점부성(黏附性), 중량차이(重量差异), 미생물한도(微

生物限度)

9) 합제(合剂) : 포장량(装量), 미생물한도(微生物限度)

10) 적환제(滴丸剂) : 중량차이(重量差异), 포장량차이(装量差异), 

용해시간(溶散时限), 미생물한도(微生物限度)

11) 캡슐제(교낭제 : 胶囊剂) : 수분(水分), 포장량차이(装量差

异), 붕해시한(崩解时限), 미생물한도(微生物限度)

12) 주제(酒剂) : 총고체(总固体), 메탄올함량(甲醇量), 포장량

(装量), 미생물한도(微生物限度)

13) 팅크제(정제 : 酊剂) : 메탄올함량(甲醇量), 포장량(装量), 미

생물한도(微生物限度)

14) 유침고제, 침고제(流浸膏剂, 浸膏剂) : 포장량(装量), 미생

물한도(微生物限度)

15) 고약(膏药) : 연화점(软化点), 중량차이(重量差异)

16) 응교제(凝胶剂) : 포장량(装量), 무균(无菌), 미생물한도(微

生物限度)

17) 연고제(软膏剂) : 입도(粒度), 포장량(装量), 무균(无菌), 미

생물한도(微生物限度)

18) 노제(露剂) : 포장량(装量), 미생물한도(微生物限度)

19) 다제(茶剂) : 수분(水分), 용화성(溶化性), 중량차이(重量差

异), 포장량차이(装量差异), 미생물한도(微生物限度)

20) 주사제(注射剂) : 포장량(装量), 포장량차이(装量差异), 삼

투압몰농도(渗透压庫尔浓度), 육안이물시험(가견이물(可见
异物), 불용성미립(不溶性微粒), 관련물질(有关物质), 무

균(无菌), 발열원 혹 세균내독소(热原 或 细菌内毒素)

21) 차제, 세제, 도막제(搽剂, 洗剂, 涂膜剂) : 장량(装量), 무균

(无菌), 미생물한도(微生物限度)

22) 전제(栓剂) : 중량차이(重量差异), 융해시간(融变时限), 미

생물한도(微生物限度)

23) 비용제제(鼻用制剂) : 포장량(装量), 무균(无菌), 미생물한

도(微生物限度)

24) 안용제제(眼用制剂) : 육안이물시험(가견이물(可见异物), 입

도(粒度), 금속성이물(金属性异物), 포장량(装量)

25) 기무제, 분무제(气雾剂, 喷雾剂) : 분사속도(喷射速率), 분

출총량(喷出总量), 병당 총 분사횟수(매병총흠차(每瓶总揿
次), 매분사량(매흠분량(每揿喷量), 매 분사시 주약함량(매

흠주약함량(每揿主药含量), 입도(粒度), 분사시험(喷射试验), 

포장량(装量), 무균(无菌), 미생물한도(微生物限度)

2. 4개국 약전제제의 방제 효능 분류 결과

각국 공정서의 총 처방의 개수는 대만 처방 200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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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Prescription 

name
Korea Formula name

China Formula 
name

Japan Formula 
name

Jiawei Xiaoyaosan
Gamisoyo-san soft dried 
extract

Jiawei Xiaoyao Koufuye, 
Jiawei Xiaoyao Wan

Kamishoyosan

Guizhi Fuling Wan Gyejibongnyeong-hwan
Guizhi Fuling Wan, 

Guizhi Fuling Jiaonang
Keishbukuryogan

Huoxiang 

Zhengqisan

Gwakyangjeonggi-san soft 
dried extract, 
Gwakyangjeonggi-san 
extract granules

Huoxiang Zhengqi 
Koufuye, Huoxiang 

Zhengqi Shui, Huoxiang 
Zhengqi Ruanjiaonang

Kakkoshokisan

Guipitang

Gwibi-tang
extract granules, 
Gwibi-tang soft dried 
extract

Guipi Wan Kihito

Fangfeng 

Tongshengsan

Bangpungtongseong-san
extract granules, 
Bangpungtongseong-san
soft dried extract

Fangfeng Tongsheng 
Wan

Bofutsushosan

Buzhong Yiqitang

Bojungikgi-tang
dried extract, 
Bojungikgi-tang
extract granules

Buzhong Yiqi Wan Hochuekkito

일반용한방처방승인기준에 실린 제제는 294개, 대한약전과 

한약(생약)규격집에 실린 처방제제 251개, 중국 제제 1059개

이다. Table 2는 각국 약전의 처방들을 효능별 방제로 분류

하여 전체 방제 중 차지하는 비율로 %로 표시한 것이다.

Table 2. Efficacy classification of herbal formulas in four countries' 
pharmacopoeia

Efficacy classification Korea China Taiwan Japan

Formulas that Release the Exterior 13.5% 4.0% 9.5% 14.3%

Formulas that Drain Downward 1.9% 1.2% 2.5% 4.0%

Formulas that Harmonize 3.9% 1.8% 5.0% 6.6%

Formulas that Clear Heat 15.5% 14.6% 14.5% 7.4%

Formulas that Dispel Summerheat 0.6% 1.2% 2.0% 1.1%

Formulas that Warm Interior Cold 4.5% 1.9% 4.0% 7.0%

Formulas that Release Exterior-Interior Excess 1.9% 0.1% 2.0% 2.2%

Formulas that Tonify 21.3% 23.2% 15.0% 22.4%

Formulas that Stabilize and Bind 2.6% 0.7% 1.0% 1.5%

Formulas that Calm the Spirit 2.6% 2.6% 0.0% 0.0%

Formulas that Open the Sensory Orifices 0.0% 1.7% 2.0% 0.0%

Formulas that Regulate the Qi 0.6% 3.2% 4.5% 2.6%

Formulas that Regulate the Blood 5.2% 12.4% 6.5% 4.8%

Formulas that Expel Wind 2.6% 3.6% 2.5% 3.7%

Formulas that Treat Dryness 1.9% 1.3% 3.0% 1.1%

Formulas that Expel Dampness 9.0% 12.4% 13.5% 11.8%

Formulas that Dispel Phlegm 5.8% 7.9% 7.5% 4.8%

Formulas that Reduce Food Stagnation 3.9% 4.7% 2.0% 1.5%

Formulas that Expel Parasites 0.0% 0.1% 0.0% 0.7%

Formulas that Treat Abscesses and Sores 0.0% 0.0% 0.0% 0.0%

Formulas for External Application 2.6% 1.1% 3.0% 2.6%

Sum 100.0% 100.0% 100.0% 100.0%

이 Table 2를 비교하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내었다(Fig. 1).

Fig. 1. Differences of efficacy distribution of herbal formulas in four 
countries' pharmacopoeia 

해표제의 경우 한국 13.5%, 중국 4.0%, 대만 9.5%, 일본 

14.3%로 4개국 중 중국과 대만에 비해 한국과 일본이 차지

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하제의 경우 한국 1.9%, 중국 1.2% 대만 2.5%, 일본 

4.0%로 한국, 중국, 대만 3개국은 비교적 적게 사용하였으나 일

본의 경우 다른 3개국에 비해 4.0%로 사하제의 비율이 높았다.

청열제의 경우 한국 15.5%, 중국 14.6%, 대만 14.5%, 일

본 7.4%로 4개국 중 일본이 특히 청열제의 비율이 낮았으나 

대신 화해제의 비율이 높았다.

보익제의 경우는 한국 21.3%, 중국 23.2%, 대만 15.0%, 

일본 22.4%로 3개국은 각각의 약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었는데 대만의 경우만 다른 나라보다 낮았다.

개규제의 경우 한국 2.6%, 중국 2.6%, 대만 0.0%, 일본 

0.0%로 대만과 일본은 허가제품이 없어 사용하지 않았으나 

한국과 중국은 2.6%로 대만과 일본에 비해 개규제를 많이 사

용하였다.

고삽제의 경우 한국 0.0%, 중국 1.7%, 대만 2.0%, 일본 

0.0%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0.0%로 아예 쓰이지 않았지만 

중국과 대만의 경우 각각 1.7%와 2.0%를 차지하였다.

이혈제의 경우 한국 5.2%, 중국 12.4%, 대만 6.5%, 일본 

4.8%로 특이하게 한국, 대만, 일본 3개국에 비해 중국은 12.4%

를 차지하여 다른 나라의 2~3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치조제의 경우 한국 1.9%, 중국 1.3%, 일본 1.1%를 차지

해 3개국 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으나 대만에서는 3.0%

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4개국 모두 용토제에 해당하는 방제는 없었다.

3. 각국 공통방제 분석(4개국 / 3개국 / 한국기준

2개국 공통방제)

1) 한국, 중국, 대만, 일본 4개국 공통 방제
한국, 중국, 대만, 일본 4개국 공통 방제는 17개로 아래의 

Table 3과 같다. (대만약전이 처방명이 제형을 포함하지 않고 

가장 간략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기타 각국의 처방명을 

병기하였다.)

Table 3. 17 common formulas in four countries' pharmacopoeia 
(the order of the Korean alpha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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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utang

Samul-tang
soft dried extract, 
Samul-tang
extract granules

Siwu Heji Shimotsuto

Shensuyin

Samso-eum
soft dried extract, 
Samso-eum
solution, Samso-eum
extract granules

Shensu Wan Jinsoin

Xiaojianzhongtang

Sogeonjung-tang
extract granules, 
Sogeonjung-tang
soft dried extract

Xiaojianzhong Heji, 
Xiaojianzhong Keli

Shokenchuto

Xiaochaihutang

Sosiho-tang
solution, Sosiho-tang
extract granules, 
Sosiho-tang
soft dried extract

Xiaochaihu Pian, 
Xiaochaihu Keli

Shosaikoto

Xiaoqinglongtang

Socheongnyong-tang
extract granules, 
Socheongnyong-tang
soft․dried extract, 
Socheongnyong-tang
solution

Xiaoqinglong Heji, 
Xiaoqinglong Keli

Shoseiryuto

Shiquan Dabutang

Sipjeondaebo-tang
soft dried extract, 
Sipjeondaebo-tang
solution, Sipjeondaebo-tang
extract granules

Shiquan Dabu Wan Juzentaihoto

Anzhongsan

Anjung-san
extract granules, 
Anjung-san
soft dried extract

Anzhong Pian Anchusan

Longdan 

Xiegantang

Yongdamsagan-tang
extract granules

Longdan Xiegan Wan Ryutanshakanto

Liuwei Dihuang 

Wan
Yungmijihwang-hwan Liuwei Dihuang Wan Rokumijiogan

Erchentang
Ijin-tang
mix extract powder 

Erchen Wan Nichinto

QingshuYiqitang

Cheongseoikgi-tang
extract granules, 
Cheongseoikgi-tang
soft dried extract

QingshuYiqiWan Seishoekkito

Taiwan Prescription name Korea Formula name Japan Formula name

Gegentang Galgeun-tang extract granules
Kakkonto, 

Kakkontokasenkyushin'i

Guizhitang Gyeji-tang extract granules Keishito

Dachaihutang
Daesiho-tang extract granules, 
Daesiho-tang soft dried extract, 
Daesiho-tang mix extract powder

Daisaikoto, 
Daisaikotokyodaio

Dahuangmudanpitang

Daehwangmokdanpi-tang extract 
granules, Daehwangmokdanpi-tang soft 
dried extract, Daehwangmokdanpi-tang 
mix extract powder

Daiobotanpito

Maxingganshitang
Mahaenggamseok-tang extract granules, 
Mahaenggamseok-tang soft dried 
extract

Makyokansekito

Mahuangtang Mahwang-tang extract granules Maoto

Banxiaxiexintang
Banhasasim-tang extract granules, 
Banhasasim-tang soft dried extract, 
Banhasasim-tang mix extract powder

Hangeshoshinto

Banxiahouputang
Banhahubak-tang extract granules, 
Banhahubak-tang soft dried extract, 
Banhahubak-tang mix extract powder

Hangekobokuto

Painongsan
Baenongsangeup-tang soft dried 
extract, Baenongsangeup-tang extract 
granules

Hainosan, 
Hainosankyuto, Hainoto

Sanhuangxiexintang

Samhwangsasim-tang extract granules, 
Samhwangsasim-tang soft dried extract, 
Samhwangsasim-tang mix extract 
powder

San'oshashinto

Chaihuguizhitang
Sihogyeji-tang extract granules, 
Sihogyeji-tang mix extract powder

Saikokeishito

Wulinsan
Orim-san soft dried extract, Orim-san 
extract granules

Gorinsan

Wujisan
Ojeok-san extract granules, Ojeok-san 
soft dried extract

Goshakusan

Liujunzitang Yukgunja-tang extract granules Rikkunshito

Yinchenwulingsan
Injinoryeong-san soft dried extract, 
Injinoryeong-san extract granules, 
Injinoryeong-san solution

Inchingoreisan

Yinchenhaotang
Injinho-tang soft dried extract, 
Injinho-tang extract granules, 
Injinho-tang mix extract powder

Inchinkoto

Ziyinjianghuotang
Jaeumganghwa-tang soft dried extract, 
Jaeumganghwa-tang extract granules

Jiinkokato

Shaoyegancaotang
Jagyakgamcho-tang soft dried extract, 
Jagyakgamcho-tang extract granules

Shakuyakukanzoto

Diaoweichengqitang
Jowiseunggi-tang extract granules, 
Jowiseunggi-tang soft dried extract, 
Jowiseunggi-tang mix extract powder

Choijokito

Baweidihuangwan
Palmijihwang-hwan, 
Palmijihwang-hwan soft dried extract, 
Palmijihwang-hwan extract granules

Hachimijiogan

Xiangsusan
Hyangso-san soft dried extract, 
Hyangso-san extract granules

Kososan

Jingjielianqiaotang
Hyeonggaeyeongyo-tang soft dried 
extract

Keigairengyoto

Jingfangbaidusan Hyeongbangpaedok-san extract granules Keibohaidokusan

Huangqijianzhongtang
Hwanggigeonjung-tang extract granules, 
Hwanggigeonjung-tang soft dried 
extract

Ogikenchuto

Huanglianjiedutang
Hwangnyeonhaedok-tang soft dried 
extract, Hwangnyeonhaedok-tang 
extract granules

Orengedokuto

2)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의 3개국 공통 방제
이상의 4개국 공통방제 17개를 제외하고 3개국의 공통 방

제를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를 통해 4개

국 공통인 17개의 처방 외에 대만, 한국, 일본의 약전은 서로 

26개의 공통된 방제를 갖고 있으므로 총 43개의 처방을 공유

하여 가장 공유방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대만, 일본의 공통 방제는 25개이고 이는 Table 4와 

같다. 중국, 대만, 일본의 공통 방제는 9개(기국지황환, 부자

이중탕(대만: 부자이중탕, 중국: 부자이중환, 일본: 부자이중

탕), 사군자탕(대만: 사군자탕, 중국: 사군자환, 일본: 사군자

탕), 사역탕, 삼령백출산, 소자강기탕(대만: 소자강기탕, 중

국: 소자강기환, 일본: 소자강기탕), 인삼양영탕(대만: 인삼양

영탕, 중국: 인삼양영환, 일본:인삼양영탕), 지백지황환, 천궁

다조산)였으나 한국, 중국, 일본과 한국, 중국, 대만의 공통 

방제는 4개국 공통방제 외에 하나도 없었다.

Table 4. 25 common formulas in three countries' pharmacopoeia 
(the order of the Korean alphabet)

3) 한국중심의 2개국 공통방제
또한, 한국을 기준으로 2개국 공통 방제를 조사하였을 때,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처방은 5개, 한약(생약)규격집에 실린 

처방은 251개, 대만약전에 실린 처방은 200개, 일본약국방에 

실린 처방은 20개, 일본의약품집에 실린 처방은 294개였는

데, 한국과 대만의 공통 방제는 68개, 한국과 일본의 공통방

제는 80개로 우리나라는 대만보다는 일본과 공통방제가 더 

많았다.

중국 약전의 경우 1059개의 방제가 있었으나 한국 약전과 

공통된 방제는 25개 뿐으로 중국약전 전체의 2.3% 정도로 

적었다. 각각의 공통방제는 Table 5로 나타내었다. 제형은 

각 나라마다 다양하나 방제학(영림사)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제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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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Korean herbal formulas in common with each countries 
(the order of the Korean alphabet)

Common Fomulas

with China
(Total 25)

Gamisoyo-san, Geonbi-hwan, Gyejibongnyeong-hwan, 
Gwakyangjeonggi-san, Gumiganghwal-tang, Gwibi-tang, 
Bangpungtongseong-san, Bosim-hwan, Bojungikgi-tang, 
Bohwa-hwan, Samul-tang, Samso-eum, Sogeonjung-tang, 
Sosiho-tang, Socheongnyong-tang, Sipjeondaebo-tang, 
Anjung-san, Yongdamsagan-tang, Uhwangcheongsim-hwan, 
Uhwangporyong-hwan, Yungmijihwang-hwan, Ijin-tang, 
Cheonwangbosim-hwan, Cheongseoikgi-hwan, Tonggyeong-hwan.

with Taiwan
(Total 68)

Gamisoyo-san ,Galgeun-tang, Gammaekdaejo-tang, 
Geonbi-hwan, Gyejibongnyeong-hwan, Gyeji-tang, Gwakyangjeonggi-san, 
Gumiganghwal-tang, Gunggwigyoae-tang, Gwibi-tang, Gilgyeong-tang, 
Danggwiyukhwang-tang,
Danggwi-eumja, Danggwijagyak-san, Daesiho-tang,
Daehwangmokdanpi-tang, Doinseunggi-tang, Mahaenggamseok-tang, 
Mahwang-tang, Banhasasim-tang, Banhahubak-tang, 
Bangpungtongseong-san, Baenong-san, Boeum-tang, 
Bojungikgi-tang, Bohwa-hwan, Bulhwangeumjeonggi-san, 
Samul-tang, Samso-eum, Samhwangsasim-tang, 
Sogeonjung-tang, Sosiho-tang, Socheongnyong-tang, 
Dihogyeji-tang, Sihocheonggan-tang, Sipsin-tang, 
Sipjeondaebo-tang, Anjung-san, Yeongyopaedok-san, 
Oryeong-san, Orim-san, Ojeok-san, Okcheon-hwan, Ongyeong-tang, 
Ondam-tang, Oncheong-eum, Yongdamsagan-tang, Yukgunja-tang, 
Yungmijihwang-hwan, Eungyo-san, Ijin-tang, Insampaedok-san, 
Injinoryeong-san, Injinho-tang, Jaeumganghwa-tang,
Jagyakgamcho-tang, Jagyak-tang, Jowiseunggi-tang, 
Cheongseoikgi-tang, Cheongwi-san, Tangnisodog-eum, 
Palmijihwang-hwan, Pyeongwi-san, Hyangso-san, 
Hyeonggaeyeongyo-tang, Hyeongbangpaedok-san, Hwanggigeonjung-tang, 
Hwangnyeonhaedok-tang.

with Japan
(Total 80)

Gamigwibi-tang, Gamisoyo-san, Gamisoyosanhapsamul-tang, 
Gamiondam-tang, Galgeun-tang, Galgeun-tanggacheongungsini, 
Gammaekdaejo-tang, Gamcho-tang, Gyemagakban-tang, 
Gyejigayonggolmoryeo-tang, Gyejigajagyak-tang, Gyejibongnyeong-hwan, 
Gyeji-tang, Gwakyangjeonggi-san, Gunggwigyoae-tang, 
Gwigigeonjung-tang, Gwibi-tang, Gilgyeong-tang, 
Danggwigeonjung-tang, Danggwisayeoksaosuyusaenggang-tang, 
Danggwi-eumja, Danggwijagyak-san, Daesiho-tang, 
Daehwanggamcho-tang, Daehwangmokdanpi-tang, Dokwal-tang, 
Majain-hwan, Mahaenggamseok-tang, Mahwang-tang, 
Maengmundong-tang, Banhabaekchulcheonma-tang, Banhasasim-tang, 
Banhahubak-tang, Banggihwanggi-tang, Bangpungtongseong-san, 
Baenongsangeup-tang, Bojungikgi-tang, Bulhwangeumjeonggi-san, 
Samul-tang, Samso-eum, Samhwangsasim-tang, Saenggangsasim-tang, 
Sogeonjung-tang, Sosiho-tang, Socheongnyong-tang, Sihogyeji-tang, 
Sihosogan-tang, Sihocheonggan-tang, Sinbi-tang, Simmipaedok-tang,
Sipjeondaebo-tang, Anjung-san, Orim-san, Ojeok-san, Ongyeong-tang, 
Ondam-tang, Oncheong-eum, Yongdamsagan-tang, Yukgunja-tang, 
Yungmijihwang-hwan, Ijin-tang, Insam-tang, Injinoryeong-san, 
Injinho-tang, Jaeumganghwa-tang, 
Jagyakgamcho-tang,Jowiseunggi-tang, Cheongsanggyeontong-tang, 
Cheongsangbangpung-tang,
Cheongseoikgi-tang, Palmisoyo-san, Palmijihwang-hwan, Pyeongwi-san, 
Hyangsapyeongwi-san, Hyangso-san,
Hyeonggaeyeongyo-tang, Hyeongbangpaedok-san, Hwanggeum-tang, 
Hwanggigeonjung-tang, Hwangnyeonhaedok-tang.

4. 제형

한국의 경우 한약 규격집의 한약제제들은 연·건조엑스제, 

과립제, 환제, 액제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약

국방에서는 엑기스제(연·건조엑스제), 산제였고, 의약품집의 

경우 정제(錠劑), 과립제, 산제, 세립, 전제, 내복액, 시럽, 

환, 당의정, 트로키제, 시럽, 젤리, 사탕(드롭스), 침(浸)제를 

사용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제형이 약전에 수록되어 있

지 않았지만 환, 산제등의 전통제제와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농축제제(엑스제)로 나뉜다.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제형이 다양하여 21종의 다

양한 제형들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약전의 제형으로는 환제

(丸剂) 321개, 정제(锭剂) 185개(산국강압편(山菊降壓片), 소

아금단편(小儿金丹片) 등), 교낭제(胶囊剂)(캡슐제) 153개(소아

폐열평교낭(小儿肺熱平胶囊), 팔진익모교낭((八珍益母胶囊) 등), 

과립제(颗粒剂) 125개(일청과립 (一淸顆粒), 팔진과립(八珍顆

粒) 등), 산제(散剂) 58개(구일산(九一散), 삼령백출산(蔘苓白

朮散) 등), 합제(合剂)(액제) 58개(팔정합제(八正合剂), 소건중

합제(小建中合剂) 등), 당장제(糖浆剂)(시럽제) 40개(소아지수

당장(小儿止嗽糖浆), 소아감모구복액(小儿感冒口服液) 등), 주

제(酒剂) 12개(기생추풍주(寄生追风酒), 서근활락주(舒筋活络
酒) 등), 첩고제(贴膏剂)(첩부제) 6개(관절지통고(关节止痛膏), 

상습지통고(伤湿止痛膏) 등), 연고제(软膏剂) 5개(노관초연고

(老鹳草软膏), 빙황부락연고(冰黄肤乐软膏) 등), 주사제(注射

剂) 4개(지천령주사액(止喘灵注射液), 주사용쌍황련(동건)(注射

用双黄连(冻干)) 등), 전제(栓剂)(좌제) 4개(쌍황련전(双黄连栓), 

치미강전(치미령전)(治糜康栓(治糜灵栓)) 등), 편제(片剂) 8개

(삼칠편(三七片), 서과상윤후편(西瓜霜润喉片) 등), 고약(膏药)

(페이스트제) 30개(정천고(定喘膏), 구피고(狗皮膏) 등), 차제

(搽剂) 7개(골우령차제(骨友灵搽剂), 선녕차제(癣宁搽剂) 등), 

정제(酊剂) 7개(원지정(远志酊), 골통령정(骨痛灵酊) 등 ), 다

제(搽剂)(차제) 3개 (서청과차(장청과차)(西青果茶(藏青果茶)), 

판람근차(板蓝根茶), 소아감모차(小儿感冒茶)), 안용제제(眼用

制剂) 2개(마응룡팔보안고(马应龙八宝眼膏), 복방선죽력액(复
方鮮竹瀝液)), 구제(灸剂) 2개(무연구조(无烟灸条), 약애조(药
艾条)), 도막제(涂膜剂) 1개(소통안도막제(疏痛安涂膜剂)), 기무

제(气雾剂) 1개(사향침거통기무제(麝香袪痛气雾剂)) 등이 활용

되고 있었다.

고 찰

본 연구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있

었다. 그 첫 번째로, 각국 약전의 항목을 비교한 결과 표1을 

보면, 4개국 약전의 전반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약전과 일본 약국방의 경우, 항목 공통점을 많이 발

견할 수 있었다. 특히 두 나라의 약전은 처방명 – 제법 – 성상 –
확인시험 – 각종 검사 – 정량법 – 저장법으로 이어지는 순서까지 

같다. 한국 약전과 일본약국방의 경우 중국, 대만 약전에 존

재하는 주치(효능, 효과)를 표기하지 않았다. 한국 약전 또는 

규격집은 제형 검사 항목은 11개에 달했는데, 이를 일본약전

의 검사 항목이 4개에 불과한 것에 비교했을 때 한국이 제형

의 검사를 중시하고 상세히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의약품집은 약전이 아니므로 처방명 옆에 제약회사를 

명시하고 판매 구분을 위한 규제 항목이 제일 먼저 표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중국약전의 경우 제형에 대한 검사 항목을 부록부분에 따

로 명시하였다. 제형에 대한 검사 항목은 한국 약전과 일본 

약국방에도 찾아볼 수 있으나 중국은 이에 대한 부록을 따로 

만들어 제형별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중국약전 또한 제제의 

제형과 검사법을 중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만 중화중약전은 다른 3개국에 비해 특징적인 모습을 보

였다. 대만 중화중약전은 단지 중요처방의 목록을 적어둔 것

으로서 처방의 출전이 제일 먼저 표기되어 있다. 대만 외의 

다른 약전들에는 출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만 약전

은 다른 3개국 약전의 성상에 대한 항목과 확인시험, 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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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정량법, 저장법에 대한 내용도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출

전, 처방, 효능, 적응증에 대한 항목만이 존재하였다.

둘째로, 각국 약전의 방제 효능을 분류하였을 때 각 나라마

다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이혈제의 비중이 매우 컸는

데, 이것은 청대 이후로 어혈에 대한 이론과 처방이 발달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중국의 증후분류명칭급대마14)(证候分类
名称及代码)는 중의의 각종 병(病)과 증(證)을 정해진 원칙에 

의하여 유목(類目)과 계통(系統)에 배속하여 병명과 증후로 나

누어 규정한 표준이다15). 중국의 중의질병분류(中医疾病分类)

를 살펴보기 위해 이 증후분류를 보면 총 26가지 증후분류의 

평균갯수는 6.8개였다. 그러나 열증후는 14개, 음·양증 22

개, 혈증 13개, 습증이 10개로 다른 증후에 비해 많은 비중

을 차지하였다. 중국 약전 제제중 청열제, 보익제, 이혈제, 

거습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증후분류에서 열증, 

음·양증, 혈증, 습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는 제제도 많아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해표제, 화해제, 온리제등의 비율이 높았고 청

열제, 이혈제의 비중은 낮았는데, 이는 초기 방제서인 상한론

과 금궤요략을 많이 참조하고 후기의 방제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중경이 지은 상한잡병론을 

진(晉)의 왕숙화(王叔和)가 상한론과 잡병편 즉, 금궤요략으로 

나누었으므로 상한론과 금궤요략 모두 같은 범주로 생각할 수 

있는데16), 일본 처방 294개 중 상한론을 참고한 제제가 40

개, 금궤요략을 참고한 제제가 51개로 총 91개 처방이 장중

경의 처방기원으로 62종의 참고 서적 중에서 전체의 34%의 

큰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만병회춘 36개, 태평혜민

화제국방 29개로 각각 13%, 11%를 차지했다. 특히 해표제 

총 37개의 제제 중 상한론과 금궤요략을 참조한 제제는 23개

로 62%였다.

대만의 경우는 보익제의 비중이 다른 3개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거서제, 이기제, 거습제의 비중이 약간 높은 편이었으

나 이는 상대적으로 덥고 습한 기후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며 

그 외 뚜렷한 특징은 없었다.

우리나라는 안신제, 개규제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우황

청심원 등의 인기가 높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기

제, 이혈제, 거습제, 거담제가 다른 3개국에 비해 낮은 편으

로 이것은 보약이 많이 사용되던 예전과는 달리 현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좋아져 나타나는 질병변화를 반영하여 의약품개발

이 이뤄지지 못한 소치로 생각된다.

셋째로, 각국 공통방제 비교 분석 결과, 4개국에 모두 공

통된 제제는 17종 뿐이다. 이 17종의 제제들은 수많은 방제 

중에서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처방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은 보중익기탕, 사물탕, 육미지황환 등 국내에서

도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기본방으로 인정받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제이지만, 이 중 안중산의 경우는 화제국방 처방으로 

阳虚胃寒으로 인한 胃痛에 사용하는 제제로 우리나라 교과서

에 실려있지 않으며 삼소음, 계지복령환의 경우에도 주요처방

으로 생각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보다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

다고 생각된다.

4개국 중에서는 한국과 대만, 일본의 약전이 겹치는 방제

가 총 43개로 가장 많다. 반면, 일본이 빠진 한국, 대만, 중

국의 공통방제는 4개국 공통 17종 외 하나도 없다. 즉 한국, 

대만, 일본의 약전에는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대만 약전이 일본 약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엑기스 제제의 이점을 파악하여 1957년 처음

으로 일반용한방엑기스제제가 발매되었다. 이후 1967년 처음 

의료용한방제제가 보험진료에 도입되었고, 이후 1976년 보험

에 등재된 방제수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17).

한국의 경우 1973년 설립된 대표적인 한방 제약회사인 한

풍제약의 시작을 살펴보면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18). 한

풍제약의 설립자는 약사 출신의 조필형 박사인데, 그는 전북

약사회장을 할 당시인 1972년도에 일본으로 한·일간 의약관

련 자매결연 맺으러 가게 된다. 당시 일본에서 한국의 약국에

서는 보지 못한 제품들을 보고 관심을 갖고 체류하면서 한방

과립제제산업에 대해 배우게 됐다. 이듬해 1973년, 조필형 

박사는 귀국하여 전주에 한약제제 제약회사인 한풍제약을 설

립했다(당시 보사부 허가 9번). 1974년, 한풍제약은 당시 보

건사회부 담당자를 설득해 소건중과립외 12품목 허가를 받는

다19). 당시 우리나라에 한약제제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시

기에 일본의 제제들을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한약제제 허

가를 받고 보급하게 된 것이다. 이후에도 일본의 허가나 자료

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국내 한약제제들이 많았으며 한국약

전도 일본약전을 모델로 하였으므로 공통점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한약규격집은 1984년 03월 

22일 (보건사회부고시 제84-23호)20) 제정되었고 현재는 한약

제제들도 규격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일본의 허가와 동일한 제

제들이 많다.

대만의 경우 일본의 지배를 1895년부터 1945년까지 50년

간 받으며 사회 곳곳에서 일본의 영향이 컸다. 반면 지리상으

로는 중국과 가까우나 1949년 국민당의 대만으로의 정부 이

전 이후, 대만은 중국에 대해 삼불정책(접촉하지 않고, 협상

하지 않으며, 대화하지 않는다)을 견지하며 서로 간에 교류가 

없는 기간이 길었다21).

대만의 대표적인 한약제약회사인 순천당제약(Sun Ten 

Pharmaceutical Co., Ltd)은 1946년 설립되었는데, 순천당 

제약의 설립자인 허홍원(許鴻源) 박사는 일본으로 유학가서 

1955년 일본 교토대학에서 약학박사학위를 땄다. 그는 대만

으로 돌아온 뒤 대만보건부의 식품의약품관리위원회의 이사로 

임명되었고, 많은 대학에서 교수로 약학 강의를 하였으며 학

술저널에 255개의 논문을 쓰고 36개의 한의학 관련 중국어서

적과 23권의 영어서적을 출판하며 그의 전 생애를 중약제제

의 현대화와 연구에 바친 인물이다22). 순천당제약의 제제들을 

포함한 대만의 중약제제들도 선진화된 일본 제약산업의 영향

을 많이 받아 대만과 일본의 공통된 방제가 105개로 200개중 

절반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각국의 제형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4종의 제형, 일

본은 약국방에서 2종, 의약품집에서 14종, 대만에서는 3종, 

중국에서는 21종의 제형이 사용되고 있어 중국이 특이하게 

많은 제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중의학은 전통의학의 근대화를 위해 공산당 정부 주도하에 

표준화, 과학화가 추진되었다. 당시의 표준화와 과학화는 공

산당 일당체제에 의해 전체주의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어23) 

다른 나라에 비해 중의학은 빠르게 변하였고 중약의 제형 또

한 크게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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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전통의약은 현재 특허법을 비롯한 지적재산법제

와 행정규칙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법과 규칙으로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중의약에 대하여 특허 관리에 대해 도움

을 주기 위해 제정한 중의약 특허관리판법, 신약연구를 장려

하고 신약기술이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신약보호 및 기

술이전 규정, '운남백약(雲南白药)', '운남백약교낭(雲南白药胶
囊)', '편자황(片仔癀)'등의 중성약의 처방이나 제조방법 혹은 

포제의 핵심기술등을 비밀로 보장하는 기술비밀보장규정, 특

허로 보호하기에는 기준에 미달하는 여러 가지 중약에 대하여 

행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중약품종보호조례24)가 있다. 중성

약은 이러한 법을 통하여 더욱 많은 새로운 제형에 대한 특허

를 출원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고 이는 새로운 제제 개발

과 중성약 제형의 다양화로 이어졌다.

결 론

지금까지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의 약전의 특징에 대해 알

아보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각국 공정서의 총 처방의 개

수는 대만 처방 200개, 일본 일반용한방처방승인기준에 실린 

제제294개, 대한약전과 한약(생약)규격집에 실린 처방제제 

251개, 중국 제제 1059개이다. 대한민국, 일본, 대만의 공정

서에 수재된 처방의 개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중국의 공정서

에 수재된 처방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각 나라

의 공정서를 비교·대조하여 각각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

과 같다.

한국 1. 약전의 검사항목이 많으며 효능·주치항목이 없다.

2. 효능분류에서 한약제제 중 해표제, 청열제, 보익

제, 개규제가 많았고 이혈제, 거습제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제형의 종류는 4가지로 다른 나라의 제형 종류에 

비해 적었다.

중국 1. 약전의 검사항목이 부록부분에 있었고 효능∙주치

항목이 있다. 항목 중 규격에 대한 내용이 있다.

2. 효능분류에서 한약제제 중 청열제, 보익제, 이혈

제, 거습제가 많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청열제와 

이혈제가 많았다.

3. 제형의 종류는 중성약에서 21가지였다.

대만 1. 약전의 검사항목이 4개국 중 유일하게 없었고 출

전에 대한 항목과 효능·주치항목이 있다.

2. 효능분류에서 한약제제 중 청열제, 보익제, 거습

제가 많았다.

3. 제형의 종류는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일본 1. 약전의 형식은 한국과 비슷하였고, 의약품집의 경우 

효능·주치항목이 있고 포장에 대한 항목이 있다.

2. 효능분류에서 한약제제 중 해표제, 보익제, 거습

제가 많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사하제가 많았고 

청열제가 적었다.

3. 제형은 일본 약국방에서는 2종류, 의약품집의 경

우 14종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보여준 각 나라 약전의 특징 

및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대한약전의 차이점 등을 충분히 인

지하고, 각 국의 제반 사정 또한 함께 고려하여 한약제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의 관리와 대한약전의 수록제제 추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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